
강남 셔츠룸은 음악으로 공기를 바꾸는 공간이다. 말수 적은 손님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푸는지, 테이블 간 대화
가 더 활발해지는지, 아니면 주문이 멈추는지까지 음악이 좌우한다. 샴페인이 터질 순간을 미리 예열해 주는 곡
이 있고, 분위기가 과열됐을 때 낙폭을 부드럽게 만들어 다시 흐름을 붙잡는 곡도 있다. 여러 해 이 동네 밤 음악
을 붙잡고 지켜본 입장에서, 잘 만든 플레이리스트는 선곡표의 나열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 술의 속도를 읽는 시
나리오다. 아래 내용은 강남 셔츠룸에서 실제로 통하는 구조와 곡감,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듬은 판단 기
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먼저, 공간과 손님을 파악하는 일

강남이라는 지리는 음악 취향을 세분화한다. 평일 초저녁에는 미팅과 간단한 회동이 많고, 주말 심야에는 목적
을 갖고 들어온 테이블이 늘어난다. 20대 초반 대학생 모임은 최신 K‑pop 퍼포먼스 곡에 금방 반응하고, 30대 직
장인 테이블은 R&B와 라틴 그루브에 머리가 끄덕여진다. 40대 이상이 섞이는 회식 자리에서는 시티팝이나 2000
년대 초반 국내 댄스곡이 대화와 웃음을 동시에 늘린다. 외국 손님이 섞이면 Dua Lipa와 The Weeknd 같은 글로벌
팝이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한다.

같은 테이블이라도 술병이 몇 개 비었는지, 자리가 붙었는지, 사진을 많이 찍는지 같은 신호를 본다. 호스트나 매
니저의 짧은 멘트, 예를 들어 오늘은 조용히 가고 싶다 같은 말 한마디가 선곡 방향을 바꾼다. 이런 요소를 반영
하지 않은 장르 몰아치기는 금세 피로감을 만든다. 결국, 좋은 플레이리스트는 공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
하는 거울이다.

타임라인으로 설계하는 에너지 곡선

한밤을 하나의 호흡으로 나누면 결이 잡힌다. 시간대마다 BPM과 질감을 분리하면 선곡이 쉬워지고, 테이블 단
위 반응도 예측 가능해진다.

초반에는 90에서 105 BPM 정도로 출발한다.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잔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속도다. NewJeans의
Ditto, Crush의 가벼운 트랙, Zion.T 특유의 여백 많은 사운드는 대화를 깔아준다. 글로벌 곡이라면 SZA의 Snooze
나 Daniel Caesar의 Best Part처럼 멜로디가 전면에 나선 곡이 좋다. 비트는 명확하지만 자극은 적게, 베이스는 단
단하게, 하이햇은 부드럽게.

9시 반 이후 손님이 채워지면 105에서 118 BPM으로 올린다. 리듬이 앞으로 끌고 나가되, 과도한 신스 톱라인은
자제한다. 리듬 앤 그루브가 핵심인 레게톤과 아프로비트가 효율적이다. Rema의 Calm Down은 남녀 모두의 허
리를 흔드는 정직한 예시다. 한국어 가사를 섞어야 한다면 박재범의 몸이 기억하는 BPM대나 SOLE, 개코의 중저
음 보컬이 받쳐주는 곡들이 안정적이다. 국내 힙합은 비속어와 분위기의 밸런스를 고려해 박자감이 깔끔한 트랙
으로 시작한다. BE'O, ASH ISLAND 같은 100대 BPM 트랙은 박수를 끌어내기 쉽다.

피크는 120에서 128 BPM. 이 시간대에는 셔츠룸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샴페인이 터지고, 사진과 영상이 대거 찍
히는 포인트다. K‑pop 퍼포먼스 곡이 무척 강하다. IVE의 I AM이나 LE SSERAFIM의 ANTIFRAGILE처럼 훅이
크게 터지는 곡이 테이블 전체 반응을 끌어올린다.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나 Pink Venom은 외국 손님이 섞인
자리에서도 거의 보증수표다. 글로벌 EDM으로 연결할 때는 Calvin Harris의 One Kiss, Peggy Gou의 It Goes Like
Nanana 같은 하우스 발라드 성격의 곡으로 브릿지를 놓는다. 플로어가 아닌 테이블 중심 공간이므로 사이드체인
이 큰 빅룸보다는 팝 하우스와 누디스코 계열이 맞다.

새벽으로 넘어가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꾼다. 한 번 내렸다가, 남은 손님에게 맞춘 세컨드 피크를 만든다. 110에
서 122 BPM 사이에서 시티팝과 누디스코의 탄력을 활용하면 좋다. Mariya Takeuchi의 Plastic Love 리믹스 버전이
나 Tatsuro Yamashita의 Love Talkin처럼 전 세대가 편안히 받아들이는 그루브가 테이블 대화를 살린다. 한국 곡으
로는 새소년의 열대야나 10cm의 담백한 트랙을 비트가 있는 에디트로 녹여도 분위기가 깔끔하다. 마지막 한 시
간은 95에서 110 BPM로 착지한다. The Weeknd의 Out of Time, Kygo의 피아노가 들어간 라이트 하우스, 그리고
볼빨간사춘기나 장범준의 라이트송을 섞으면 웃는 얼굴로 퇴장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장르별 추천과 실제로 통하는 곡의 결



K‑pop은 후렴의 명료함과 단체 떼창 포인트가 강하다. 걸그룹 트랙은 훅이 높고 리듬이 타이트한 편이어서 피크
전후에 적합하다. NewJeans의 Super Shy는 BPM은 낮지만 탄력이 좋아 중반 구간의 연결곡으로 자주 쓰인다. 남
자 아이돌 곡은 베이스가 강하고 파워풀해서 테이블이 이미 뜬 상태에서 더 위로 올리고 싶을 때 사용한다. Stray
Kids의 Thunderous 같은 트랙은 베이스 관리를 잘해야 깔끔하다.

한국 힙합과 R&B는 초반 공기 조절과 중후반 연결에 모두 유용하다. 빈티지 샘플 기반보다는 클린한 믹스의 곡
이 대화 공간에 맞다. 다이나믹듀오의 링마벨처럼 세대 간 교집합이 있는 곡은 회식 테이블에서 활약한다. Jay
Park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리듬, Hoody나 Heize의 부드러운 멜로디는 잔을 자주 비우는 팀에 잘 맞는다. 과도한
욕설 버전은 최대한 피하고 클린 버전을 구비한다.

글로벌 팝과 하우스는 남녀 섞인 테이블에서 균형을 맞춘다. Dua Lipa의 Dance The Night는 영화 효과 덕에 인지
도와 반응 모두 좋다. Calvin Harris, David Guetta의 팝 하우스 콜라보는 훅이 분명하고, 보컬 톤이 밝아 사진 찍는
순간의 표정을 환하게 만든다. Avicii의 레거시 곡은 함성을 끌어내지만, 강남 셔츠룸 특성상 드롭이 헤비한 원곡
보다 라이트한 에디트를 쓰는 편이 소리 피로를 줄인다.

시티팝과 레트로는 의외로 강력한 무기다. Plastic Love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만, 레벨 매칭이 잘 된 로파이 감
성의 한국 시티팝도 훌륭하다. 검정치마의 International Love Song, 새소년의 새로운 바람을 띄우는 트랙, 카더가
든의 부드러운 보컬은 테이블 간 대화를 길게 유지한다. 80, 90년대 한국 댄스곡은 선곡 난이도가 있다. 무리한
떼창 유도는 오히려 몰입을 깨니, 후렴을 모두가 알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포인트로만 쓴다. 엄정화, 이효리
의 명곡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매번 미소를 낳는다.

라틴과 아프로비트는 105에서 115 BPM 구간의 왕이다. Bad Bunny나 J Balvin의 과감한 그루브는 남미 손님뿐 아
니라 리듬을 타는 데 익숙한 한국 손님도 곧장 반응한다. 다만 가사가 과한 곡은 가려 듣는다. 아프로비트의
Tems, Wizkid가 참여한 서정적인 곡은 남녀 혼성 테이블에서 중반부의 집중도를 만든다.

트로트와 성인가요는 손님의 평균 연령, 기업 성격, 자리의 목적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부장급 이상이 많은 회식
테이블이 마이크를 잡는 상태라면 진입을 고려하지만, 전체 볼륨을 잡아끌만한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한두 곡으
로 분위기를 띄운 후 재빨리 R&B나 미디엄 템포 팝으로 되돌리는 전략이 체감상 성공률이 높다.

시간대별 대표 흐름, 이렇게 붙인다

초반 30분은 소리의 질감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시간이다. Billie Eilish의 LUNCH처럼 저역이 단단하고 과하지 않
은 트랙으로 벽면을 눌러 놓은 뒤, NewJeans Ditto로 온도를 맞춘다. 이어서 Crush Rush Hour 같은 미디엄 템포에
말이 잘 들리는 곡으로 잔을 채운다. 이때는 곡 사이 공백을 꽉 채우지 않고 역삼 셔츠룸 1초 안팎의 여백을 남기
면 호흡이 좋아진다.

사람이 꽉 차기 시작하면 City Girls나 Doja Cat을 짧게 터치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어 보컬의 곡을 중간중간 꽂
아준다. 동선이 바빠지는 시간이라 테이블이 음악을 온전히 듣지 않는데, 귀에 낯익은 후렴이 들리는 순간 얼굴
이 들린다. IVE I AM의 프리코러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차분히 끌어올린 다음, ANTIFRAGILE의 드롭으로 샴페
인 코르크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이 뒤에는 One Kiss 같은 팝 하우스로 박을 넓게 유지하면 좋다.

https://gangnamsh.clickn.co.kr/pages/yeoksam


피크 시간에는 대형 드롭을 연속으로 쓰지 않는다. 테이블 중심 공간은 클럽 플로어보다 회복 시간이 길다. 강한
후렴의 K‑pop을 썼다면 바로 뒤에는 보컬 중심의 팝 하우스로 부드럽게 이어가거나, 눈에 띄지 않는 툴룸 하우스
계열로 베이스를 낮춰 호흡을 정리하는 편이 반응이 오래간다. 남아 있는 손님이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는 시간
에도 리듬은 계속 흘러야 한다.

마무리 구간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되, 대화를 가장 또렷하게 만든다. The Weeknd Out of Time, Kygo 리믹스 계열,
검정치마의 편안한 보컬로 차분히 내린다. 때때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페인이 보이나요 같은
위트 있는 에디트도 작게 웃음을 만든다. 볼륨은 한 단계 내려 손님끼리 마지막 대화를 붙잡게 한다.

사운드 엔지니어링, 결국 디테일에서 갈린다

강남 셔츠룸은 구조적으로 반사가 많은 편이다. 유리와 대리석, 금속 장식이 많아 2 kHz에서 4 kHz 사이의 피크
가 생기기 쉽다. 이 대역을 살짝 눌러주면 대화가 또렷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든다. 로우엔드는 60에서 80 Hz 사이
를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120 Hz 부근의 과도한 부스트는 테이블 표면을 울린다. 라우드니스는 평소 88에서 94
dB(A) 사이면 충분하다. 피크 순간에도 98 dB를 넘기면 몇 분 뒤 대화 피로가 누적된다.

마이크를 얹을 때는 컴프레서의 어택을 느리게 두고, 디에서로 치찰음을 적당히 눌러야 말이 음악 위에 안전하
게 올라탄다. DJ가 있다면 키 매칭과 에너지 커브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긴 믹스보다는 2분 내외의 짧은 전개가
테이블 공간에 맞다. 스윕 이펙트와 화려한 빌드업은 드문드문만 쓴다. 음악이 중심이 아니라 분위기를 돕는 배
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래 항목은 오픈 전 확인하면 실수를 크게 줄여준다.

사운드 체크 체크리스트
벽면, 천장 반사 잡는 2 kHz - 4 kHz 대역 EQ 확인
메인과 서브 우퍼 위상 정합 여부, 60 - 80 Hz 타이트함 점검
마이크 게인과 디에서 세팅, 말할 때 음악 3 dB 자동 덕킹 적용 여부
라우드니스 로깅 장치 동작, 목표 88 - 94 dB(A) 유지
비상 멈춤과 재생 백업 소스 준비, 네트워크 끊김 대비 오프라인 큐 폴더 확보

요청곡을 받아들이는 법, 흐름을 잃지 않는 법

강남 셔츠룸에서는 요청곡이 플러스가 되기도, 분위기를 끊는 칼이 되기도 한다. 규칙을 테이블에 일일이 설명
할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두고 팀끼리 공유하면 된다.

요청곡 응대 원칙
오늘의 타임라인에 맞는 BPM과 톤이면 최대한 반영, 아니면 다음 구간을 약속
가사 수위와 버전 확인, 가능하면 클린 버전 우선
같은 아티스트의 대체곡 제안으로 타협안 마련
테이블 간 형평성 고려, 한 팀에 연속 두 곡 이상은 자제
플레이 전후로 사진 찍는 타이밍 맞춰 마이크 멘트 최소화

실무에서는 손님이 신곡을 주문하면서도 정확한 제목을 모르는 경우가 잦다. 훅 가사를 받아 적고 30초 안에 찾
아내는 속도가 중요하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DJ 모드만 의존하지 말고, 로컬에 자주 쓰는 에디트를 준비해 두면
끊김 없는 전개가 가능하다.

요일과 시즌이 주는 변수

평일 초저녁은 영업 회의나 소개팅 목적이 많아 대화 우선 음악이 필요하다. 누디스코와 라이트 R&B 비중을 높
이고, 피크 시간을 짧게 잡는다. 목요일 밤부터는 주말 예열이 시작되는데, 이때 중반부를 조금 더 밝게 가져가도
빈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금토 심야는 확실한 피크를 두 번 설계한다. 첫 피크는 11시 전후, 두 번째 피크는 새벽
1시 반 전후다. 셔츠룸 특성상 테이블 회전이 빠르면 첫 피크를 20분 내로 압축하고, 두 번째 피크는 잔류 테이블
의 성격에 맞춘다.



연말연시는 캐럴을 무리하게 틀 필요가 없다. 캐럴의 인지도는 높지만 공간이 한순간에 카페 분위기로 변한다.
캐럴은 2곡 이내로 포인트만 주고, 나머지는 팝 하우스 캐럴 리믹스를 섞어 톤을 유지한다. 봄, 가을 웨딩 시즌에
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손님이 늘어 최신 K‑pop과 글로벌 팝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반응이 좋다.

팀 플레이, 음악만 잘 고르면 끝이 아니다

강남 셔츠룸에서 호스트, 매니저, DJ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과를 좌우한다. 샴페인 세팅이 들어올 때는 훅이 길고
인지도 높은 곡을 미리 걸어두고, 터지는 순간에 후렴이 오도록 큐를 잡는다. 사진과 영상 촬영 요청이 몰릴 때는
돌발 마이크 멘트를 줄이고 곡 사이 여백을 최소화한다. 라이브 퍼포먼스가 들어올 때는 마이크 채널을 분리하
고, 보컬 톤에 맞춘 리버브를 미리 세팅한다. 실내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테이블 간 불만이 쌓이니, 피크 직후 2곡
정도는 베이스를 살짝 낮춰 휴식의 공간을 만든다.

현장에서는 작은 눈치가 큰 차이를 만든다. 드레스를 입은 손님이 많은 날에는 베이스 쿨링을 빠르게 해 춤보다
포즈가 잘 나오게 돕는다. 외국인 손님 비율이 높은 날에는 영어 후렴이 명확한 곡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다. 매니
저가 교대할 때는 현재 BPM, 장르, 다음 곡 후보 3개를 간단히 공유하면 선곡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저작권, 음원 품질, 그리고 운영 리스크

합법과 품질은 기본이다.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련 단체에 사용료를 낸다. 플레
이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더라도,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한다. 라이브 스
트리밍이나 SNS 영상 업로드가 잦다면, 배경음악이 차단되거나 음소거되는 리스크를 손님에게 미리 알리고 내
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음원 품질은 320 kbps 이상의 파일 또는 무손실을 권한다. 스트리밍은 편하지만 네트워크 이슈가 잦은 시간대에
끊기면 바로 분위기가 식는다. 자주 쓰는 곡은 로컬 저장, 비상 시 사용할 2시간 분량의 무광고 큐를 준비해 두면
전원 문제에도 대처 가능하다. 노트북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중화하고, 전원은 UPS로 묶는다. 재생 소스 간 레
벨 매칭은 곡마다 -8에서 -10 LUFS 정도로 균일하게 두면 트랜지션이 자연스럽다.

실패에서 배운 것, 성공률을 높이는 감각

가장 큰 실패는 욕심이다. 사람을 춤추게 만들겠다는 마음이 클수록 소리를 키우고, 드롭을 자주 쓴다. 테이블 중
심의 강남 셔츠룸에서는 오히려 피로감이 누적돼 주문이 줄고, 자리가 빨리 정리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조용하
게 가면 공간에 활력이 없다. 해법은 중간의 긴장을 한번씩 풀어주면서, 피크의 시간을 길게 끌지 않는 것이다.
대화의 톤과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빈도를 귀로 체크하면 최적의 볼륨과 BPM이 보인다.

두 번째 실패는 세대 간 교집합을 놓치는 일이다. 20대 손님이 많은 날에도 30대, 40대 한두 명이 테이블을 리드
한다. 이들이 아는 한 곡이 튀어나올 때 결제가 빠르게 굴러갈 때가 많다. 그래서 밤마다 10에서 15분은 세대 교
차 구간을 확보한다. 엄정화, 쿨 같은 레전드 트랙을 퀵 에디트로 붙이거나, 글로벌 팝의 아이코닉한 후렴을 짧게
터치하고 다시 최신곡으로 돌아온다.

세 번째 실패는 요청곡을 무리하게 반영하는 일이다. 테이블마다 한 곡씩 다 들어주다 보면 내러티브가 무너진
다. 내부 원칙대로 판단하고, 지금 안 되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정확히 안내한다. 그 사이 분위기를 깨지 않는 대
체곡을 즉시 제안하면 오히려 신뢰가 쌓인다.

마지막으로, 플레이리스트는 반드시 현장에서 업데이트한다. 인기 차트로만 움직이면 2주 안에 지루해진다. 현
장에서 인당 반응을 기록해 두고, 반응이 좋은 후렴과 실수로 놓친 구간을 다음 날 정리한다. 어떤 테이블에서 압
구정 셔츠룸 어느 곡에 핸드폰이 많이 들렸는지, 어떤 후렴에서 코르크가 가장 많이 터졌는지, 몇 시에 첫 피크를
넘겼는지를 수치로 남기면 밤마다 더 좋아진다.

실제 세트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짧은 사례

금요일 10시 반,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 테이블이 꽉 찼다. 초반에는 SZA Snooze로 바닥을 깔고, NewJeans Ditto
로 한국어를 들려주고, Crush Rush Hour로 속도를 살짝 올렸다. 20분 뒤 첫 샴페인 주문이 들어오자 IVE I AM의
프리코러스를 잡아두고, 터지는 순간 후렴이 정확히 오도록 큐를 했다. 사진 촬영이 이어져 볼륨을 살짝 낮추고
Dua Lipa Dance The Night로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후 Peggy Gou Nanana로 여름의 밝음을 끌어내고, 다시 박재
범의 몸에 붙는 리듬으로 한국어 복귀. 이 사이 대화 소리가 커진 걸 확인하고 베이스를 1.5 dB 낮춰 귀 피로를 줄
였다.

토요일 새벽 1시, 외국 손님이 늘어난 상황. The Weeknd Blinding Lights 원곡은 드롭이 세서 라이트 에디트를 사
용했다. 이어 Calvin Harris의 단단한 하우스로 테이블마다 손이 위로 올라갔고, 중간에 블랙핑크 Pink Venom 후
렴만 퀵 컷으로 넣어 환호를 한 번 더 뽑았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City Pop 리믹스로 떨어뜨렸다. Mariya
Takeuchi Plastic 논현 셔츠룸 Love의 그루브는 여전히 사람을 웃게 만든다.

수요일 9시, 조용히 가자는 요청이 있는 회식 자리. Hoody의 R&B로 스타트를 끊고, 장범준의 라이트한 트랙을
비트 있는 에디트로 엮었다. 다이나믹듀오 링마벨을 1절만 짧게 걸어 웃음을 만들고, 다시 10cm로 톤을 낮췄다.
술은 빨리 비었고, 대화는 길게 이어졌다. 그날 매출표를 확인해 보니 주문 간격이 일정했고, 퇴장 시 표정이 전
반적으로 편안했다.

강남 셔츠룸, 결과를 만드는 플레이리스트의 원칙

좋은 플레이리스트는 아티스트와 곡의 나열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 술의 속도, 그리고 공간의 물리 법칙이 섞인
설계도다. 강남 셔츠룸이라는 맥락에서는 특히 다음을 기억할 만하다. 첫째, 초반 30분은 믿음을 쌓는 시간이다.
둘째, 피크는 짧고 선명하게, 회복 구간은 의도적으로 만든다. 셋째, 세대 교집합을 하루에 한 번은 확실히 건드
린다. 넷째, 요청곡은 원칙으로 관리한다. 다섯째, 사운드의 질감과 볼륨, 마이크 운영이 선곡만큼이나 중요하다.

https://gangnamsh.clickn.co.kr/pages/apgujeong
https://gangnamsh.clickn.co.kr/pages/apgujeong
https://gangnamsh.clickn.co.kr/pages/nonhyeon


음악은 배경이지만, 제대로 깔린 배경은 사람의 몸짓과 표정을 바꾼다. 오늘 밤의 손님, 오늘의 인력, 오늘의 소
리. 이 세 가지를 읽어 만든 플레이리스트가 결국 강남 셔츠룸의 성패를 가른다. 매일 밤 조금씩 다르게 반짝이지
만, 감각은 데이터와 함께 누적된다. 그래서 선곡표는 늘 어제와 다르게, 그러나 공간의 호흡과는 정확히 맞아떨
어지게 준비해 두는 편이 이 동네 밤을 오래 붙잡는 길이다.


